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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석기 유적’ 이제 한눈에 찾아본다

▶ 전곡선사박물관 학술 연구 사업 ‘한국의 구석기 유적 목록화 DB사업’ 성과 1차 공개

▶ 1964년 이래 발굴 조사된 한국의 구석기 유적 현황 한눈에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관장 이한용)은 학술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구석기 유

적 목록화 DB사업’을 실시, 그 성과를 박물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석기 

전문 박물관으로서 한국 구석기 연구에 공헌하고자 그동안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유적의 현황

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1차 성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연구자는 물론 누구나 한국의 구석기 유적의 현황에 대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구석기 유적을 전수조사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국내 구석기 연구사, 유

적 조사 성격, 지역별 특징 등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박물관은 발굴 조사된 구석

기 유적을 중심으로 조사와 발간 연도를 구분하고 조사 지역, 조사 목적, 조사 기간과 면적 등

을 기록하였다. 1차 목록은 문화재청 인트라넷 서비스에 등록된 유적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발간된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트라넷에 누락된 유적은 박물관의 기존 아카이브, 국내 

발굴 기관 및 도서관의 자료 및 관련 문헌 조사, 개인 연구자 탐문조사 및 자료 기증 등의 과

정을 거쳐 보완하여 이번 공개 목록을 완성하였다. 

사업 결과 한국의 구석기 유적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구석기 유적 발굴은 

1964년 공주 석장리 유적이 조사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전곡리 유적

이 조사되면서 변화를 맞이한다. 전곡리 유적은 아슐리안 주먹도끼의 발견으로 국내외에 보고

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학계와 일반에 구석기 유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

다. 1980년대에 들어 전곡리 유적의 학술조사가 지속됨과 더불어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

구 문화유적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국내 구석기 유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2023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사되어 보고된 구석기 유적은 총 490여개소이다. 구석기유적 

조사는 1990년대 까지 약 70여개소였지만 2000년대 전국적인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구석기 유

적 또한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00년대 150여개소, 2010년대 220여개소, 2020년대 60여

개소의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국내에서 발간된 첫 구석기 유적 보고서는 청원 샘골 구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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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다. 이 유적은 대청댐 수몰지구 조사의 일환으로 문화재연구소와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하여 1978년 조사되고 1979년 발간되었다. 

구석기 유적 조사의 성격은 학술조사와 구제발굴조사로 나뉜다. 구제발굴조사는 댐, 도로, 

건축물 건설에 앞서 진행되는 발굴조사로 유적의 파괴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구석기 유적은 

전체 490여건 중 학술조사가 약 40건(00%)에 불과할 정도로 구제발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특히 2010년대는 가장 많은 유적 조사와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학술조사

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현 

한국문화재재단)의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이 진행, 개인에 의한 소규모 발굴이 증가한 것도 특

징이다. 

박물관은 이번 1차 성과 공개를 시작으로 관련 국내 구석기 DB 연구와 더불어 향후 보고서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여 박물관의 학술 기능과 학술 자원의 사회적 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여 누락된 유적 정보나 추가할 유적의 층위, 유물의 수 

등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어 박물관-연구자 간 양방향 보완, 공유가 기대된다. 또한 구축된 DB

를 활용한 후속 사업으로 ‘한국의 구석기 유적 지도 총람’을 제작하여 국내외 연구자는 물론 

구석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구석기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번에 공개될 ‘한국의 구석기 유적 목록’은 전곡선사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엑셀 파일을 내

려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곡

선사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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